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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기쁨의 교회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2026 성경일독 & Family Worship (8 월  August) 

 

우리 집 가정 예배는 (    )요일 (    )시에 (             )에서 드립니다.  

Our family worship is held on (    ) day at (    ) o’clock in (             ).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Decide on the time and place together as a family.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e family worship guide for personal devotions (QT).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 (Paul Tripp)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very night before bed, read one chapter with your children and share a time 

of prayer together. 

 

 

 

 

교회 홈페이지(www.joyfulpca.org)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지저스 성경일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st 학개 Haggai 1-말라기 Malachi 4 십계명 5 

2nd 마태복음 Matthew 1-18 십계명 6 

3rd 마태복음 Matthew 19-마가복음 Mark 16 십계명 7 

4th 누가복음 Luke 1-24 십계명 8 

http://www.joyful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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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eek 학개 Haggai 1-말라기 Malachi 4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도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학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회복 계획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말라기는 언약을 소홀히 여긴 이스라엘을 꾸짖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 가실 새로운 시대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자를 보내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번 주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읽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성경의 여정을 마치고, 

복음의 빛이 더욱 선명해지는 신약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살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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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gai, Zechariah, and Malachi ar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eriod after the 

return from the Babylonian exile. Although the temple and the city walls had been 

rebuilt, the people were still under the rule of a foreign nation, and they remained 

spiritually weak. 

 

Haggai calls on the people to rebuild the ruined temple and delivers the comforting 

word that God is with them. Through visions, Zechariah vividly prophesies God's great 

plan of restoration and the Messiah who is to come. Malachi rebukes Israel for 

neglecting the covenant, but at the same time stirs anticipation for the new era and 

the coming of the Messiah that God will open through His love. God gives the hopeful 

promise that He will send a messenger like Elijah before the Messiah comes. 

 

None of the stories of the Old Testament end in themselves. They point beyond 

themselves—leading us to hope for the complete restoration that God will accomplish 

through the Messiah He will send: Jesus. 

 

This week we will read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together, and starting next 

week, we will complete our journey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enter the New 

Testament, where the light of the gospel shines even more clearly. As we look toward 

Jesus, who will be revealed ever more clearly in His word, we hope to become people 

who live out the gospel within the grace of restoration.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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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Application 

 

1.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새 성전의 초라한 외형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 보잘것 없다거나 헛되다고 느낀 적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2.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가 대제사장이자 왕으로 오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고, 

찔리고, 팔리고, 결국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감격과 소망으로 다가오나요? 

 

 

 

 

 

 

3. 성전과 성읍을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은 회복의 완성을 

약속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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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eople who returned to Jerusalem were discouraged by the humble, 

unimpressive appearance of the new temple. Have you ever felt that your 

service or devotion to God was insignificant or in vain? What made you feel 

that way? 

 

2. Zechariah prophesied that the coming Messiah would come as both High Priest 

and King—riding humbly on a donkey, being pierced, being sold, and ultimately 

becoming King over all the earth. What sense of awe and hope does it bring 

you to know that this prophecy was fulfilled in Jesus? 

 

3. Even after the temple and the city were rebuilt, they still looked humble and 

unimpressive—yet God promised the completion of restoration and led the 

people to wait for the Messiah. Are there areas of your life that still feel 

unfinished and discouraging? Trusting in God's promise to bring restoration 

through Jesus, what small act of obedience can you practice right now?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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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Week 마태복음 Matthew 1-18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보여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왕이라고 

밝힙니다. 

 

마태복음은 "~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시며, 이방 땅에서 사역하신 것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연결되며, 이로써 예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통치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은 다섯 개의 큰 설교(산상수훈, 제자훈련, 천국 비유, 공동체 삶, 종말 교훈)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단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지상명령으로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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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마태복음 1-18 장을 함께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들여다봅시다. 이를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he Gospel of Matthew is the first book of the New Testament, and it bears witness 

that Jesus is the Messiah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 the King of the Jews. 

Matthew opens with a genealogy tracing the line from Abraham through David to 

Jesus, establishing that Jesus is the King who has fulfilled the covenant God made 

with Israel. 

 

Matthew repeatedly uses the phras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o show that the birth 

and ministry of Jesus are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recorded in the Old 

Testament. Specific events — his birth from a virgin, his flight to Egypt to escape King 

Herod, his ministry in Gentile territory — are each connected to God's ancient 

promises, making clear that Jesus is not merely a powerful teacher but the ruler whom 

God himself has sent. 

 

The Gospel of Matthew is structured around five major discourses — the Sermon on 

the Mount, the mission of the disciples, the parables of the kingdom, life in community, 

and the end times — through which Jesus progressively teaches the identity and way 

of life of the people of God's kingdom. The book closes with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and with the Great Com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proclaiming that God's salvation will extend beyond Israel to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As we read through Matthew 1–18 together this week, let us meditate deeply on two 

things: first, how Jesus fulfills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and second, how 

God keeps his promise to be with his people. Through this, may the week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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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n which we more fully grasp the true meaning of the gospel — who Jesus is, and 

how he has saved us.    

 

 

적용 Application 

 

1.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며, 내 중심을 

보여 주는 표지는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마태복음 9:13),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도 부르시고 용납하십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3.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잃어버린 이를 찾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침묵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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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sus proclaim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Matthew 

4:17). What is it that you need to turn away from right now? What sits at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what are the signs that reveal what that center truly 

is? 

 

2. Jesus came to call sinners (Matthew 9:13), and he calls those who have failed 

and gives them a new beginning. He calls and receives people just as they are. 

How are you experiencing this kind of grace in your own life? 

 

3. Jesus tells us that in the kingdom of God, the truly great are the humble, the 

forgiving, and those who go after the lost. Is there an area of your life where 

you need to be the first to forgive, to take the lower place, or to go looking for 

someone who has drifted away? Let's talk about it together.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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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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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Week 마태복음 Matthew 19-마가복음 Mark 16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자 '섬기는 메시아'로 소개하는 역동적인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첫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며, 동시에 구약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로 확증을 받으신 후, 곧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를 위한 참된 대표자가 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게 하십니다. 

 

그 질문의 답은 복음서 중반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죽음, 찢어지는 성전 휘장,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점점 더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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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이며,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최종 승리이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 주는 복음의 결정적 선언입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19 장부터 마가복음 16 장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The Gospel of Mark is a dynamic gospel that presents Jesus as the powerful Son of 

God and the "serving Messiah." It’s very first line —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 declares that Jesus' ministry is the "good news" of 

God's reign breaking into the world, while at the same time signaling that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have been fulfilled in him. 

 

After being confirmed at his baptism as "my beloved Son," Jesus immediately goes 

ou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In the very place where Adam and Israel had 

failed, Jesus overcomes temptation through perfect obedience and becomes the true 

representative of humanity. 

 

From there, Jesus proclaims the gospel in Galilee, and through his ministry of healing 

the sick, casting out demons, and commanding nature, he continuously raises the 

question in the reader's mind: "Who on earth is this man?" 

 

The answer comes at the midpoint of the gospel in Peter's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Jesus' identity then comes into ever-sharper focus through the Transfiguration, 

the final week in Jerusalem, the crucifixion, the tearing of the temple curtain, and the 

centurion's confession. The cross is the climax of Jesus' servant ministry, and the 

resurrection is not merely a miracle — it is the decisive declaration of the gospel, the 

final victory over death, and the announcement that the kingdom of God has ar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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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 we read from Matthew 19 through Mark 16. As we do, let us meditate 

deeply on how Jesus opened the way of salvation through perfect obedience, and 

how he showed us what it truly means to walk the path of discipleship.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마태복음 19-20 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무리 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였나요? 

 

 

 

 

 

 

2.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나 내면에도 그 같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부분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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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In Matthew 19–20, Jesus teaches that the principles of the kingdom of God ar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ways of the world. For example, he says that whoever 

wants to be first among others must become a servant. Have you ever felt the 

tension between the values of God's kingdom and the values of the world 

around you? If so, when did you feel it most clearly? 

 

2. Throughout his ministry, Jesus' proclamation of the Word was accompanied by 

miracles of healing and restoration. As you have been reading, have you found 

yourself sensing that your own life or inner world is also in need of that kind 

of healing and restoration? What area do you most need Jesus to heal and 

restore? 

 

3. The risen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o go and proclaim the gospel. In the 

concrete realities of your life today, how can you put that command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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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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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Week 누가복음 Luke 1-24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남긴 글이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며 유대인의 구원자로 제시한 데 비해,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 주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1-4장)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 2부(5-

19 장)는 갈릴리와 유대에서의 사역, 3 부(19-24 장)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다룹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곁에 계셨고, 겸손한 왕이자 희생의 어린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 사명을 언급하며 마무리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이야기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묵상해 봅시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과 부활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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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spel of Luke was written by Luke, a physician, addressed to Theophilus, and 

offers a careful and orderly account of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here 

Matthew introduces Jesus as the son of Abraham and David and presents him as the 

Savior of the Jewish people, Luke traces Jesus' genealogy all the way back to Adam, 

emphasizing that Jesus is the Savior of all humanity. 

 

Luke's Gospel falls into three broad sections. The first (chapters 1–4) covers the birth 

of Jesus and his preparation for ministry. The second (chapters 5–19) follows his 

ministry in Galilee and Judea. The third (chapters 19–24) takes us through his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in Jerusalem. Throughout, Luk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mpassion and mercy of Jesus. Jesus drew near to those on the margins of 

society, and as a humble king and sacrificial lamb, he made the love of God visible to 

the world. 

 

The Gospel of Luke concludes by pointing to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to 

proclaim the gospel, leading naturally into the book of Acts, which tells the story of 

that gospel spreading to the ends of the earth. 

 

As we read through the Gospel of Luke together this week, let us meditate on God's 

story of salvation for all of humanity. May this be a week in which we look with 

particular depth and care at the meaning of Jesus' final week — his suffering and his 

resurrection.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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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Application 

 

1.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비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내 삶에서도 '잃어버린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 같은 

상태였던 때가 있었나요? 

 

 

 

 

 

 

2.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세금 걷는 사람 등 당시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이들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나 위로가 찾아오나요? 

 

 

 

 

 

 

3.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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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ke emphasizes that Jesus came as a "Savior of mercy" who seeks out the lost 

and restores them. Has there been a time in your own life when you were like 

the lost sheep or the lost coin? 

 

2. Jesus showed particular love to those who were pushed to the edges of society 

— the marginalized, the poor, the tax collectors, those rejected by the world 

around them. When you remember that you too are someone he loves in 

exactly that way, what understanding or comfort does it bring to your heart? 

 

3. Jesus proclaimed a gospel in which the kingdom of God breaks in and 

restoration becomes reality, and he entrusted that mission to his disciples. How 

are you receiving that call in your own life? And in the ordinary rhythms of your 

daily life, how are you living it out?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